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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기술력으로 데모데이에서 1 위를 차지한 달미(배수지)와 도산(남주혁)의 삼산텍은 세계적인 대기업 

투스토로부터 주식 100% 인수 제안을 받습니다.  

투스토에서 의무재직 기간 3 년을 마친 도산(남주혁), 철산(유수빈), 용산(김도완)은 장기 휴가를 받아,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투스토에서 자율주행 연구를 했던 이들 3 명은 투스토에서 베스팅 받은 주식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스튜디오를 살 지, 한국에서 한강 뷰 아파트를 살 지를 고민하다가, 한국에 완전히 귀국해서 

다시 창업하기로 결심합니다. 

달미(배수지)는 언니 인재(강한나)의 인재컴퍼니에 입사한 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인재컴퍼니의 

자회사 청명컴퍼니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면허를 위한 시험 직전 인재컴퍼니의 핵심 

개발자들이 역시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모닝 그룹의 AI 연구소로 이직을 합니다. 

도산, 철산, 용산이 완전히 귀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인재는 달미에게 이들을 청명컴퍼니로 영입할 것을 

요구하고, 영입에 실패하면 청명컴퍼니의 대표 자리를 내 놓으라고 합니다.  

달미가 도산에게 영입 제안을 하자, 도산은 처음에는 달미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결국, 청명컴퍼니에 

합류하기로 하고, 달미와 함께 자율주행 면허 시험에 참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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